
日총리 담화 전문가 진단 

"성의표시는 평가..알맹이 빠져 미흡"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유현민 기자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인

도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론과 한계론

을 동시에 거론했다.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보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강제병합 100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알맹이 문

구'와 한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 조치들이 빠져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교수는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를 향해 두

루뭉술한 메시지를 던지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담화는 한국을 명시해 사과와 반성

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며 "일본이 나름대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전반적인 담화의 분위기와 구체적 조치들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

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라며 "이는 아무리 진보적 정치집단이라도 과

거사 문제에 대해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본사회 전체 인식수준의 한계를 보여주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할린 지원과 징용자 유골 반환문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어서 특별

히 신선한 것은 아니지만 의궤반환은 일본이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미흡했던 전후 처리문제를 행동으로 보여준 점은 평가할 만

하다"며 "특히 간 총리가 보수세력의 저항과 당 안팎의 복잡한 사정으로 운신의 폭

이 좁아진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위해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

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일본이 1910년 한.일병합에 이르는 강제적인 과정에 대해 아무

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며 "최근 한.일 지식인들이 공동성명을 냈듯이 

우리 민족의 의지에 반해 강압적으로 식민통치가 이뤄진 점을 담화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경 박사는 "과거 무라야다 담화와는 달리 한반도를 지칭해 

사죄 표현이 나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는 북한

에 대한 일정한 메시지일 수 있고 북.일간 모종의 변화 가능성도 가져올 수 있다고 

 |  기사입력 2010-08-09 22:48 |  최종수정 2010-08-10 07:12 

 

페이지 1 / 2네이버 뉴스

2012-12-10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1&aid=0004597200



본다"고 말했다.  

 

rhd@yna.co.kr 

 

hyunmin623@yna.co.kr 

 

[관련기사] 

 

▶ <일본 총리 사죄 담화 우여곡절> 

 

▶ <日총리 담화..학계 "진정성 부족하다"> 

 

▶ <정부, `日총리담화' 보도 예의주시> 

 

▶ <日총리 담화..총론 과거답습 각론은 진전> 

 

▶ 日 총리, 10일 식민지 지배 사죄 담화(종합)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45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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